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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25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4월 25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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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경과장 유혜미 02-2133-2100

조경협력팀장 김승렬 02-2133-2107

사진 없음 □ 사진 있음 ▣ 쪽수: 5쪽 관련 누리집
(메뉴)

-https://parks.seoul.go.kr/

서울시,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기업 특성 살린 정원 선보인다 

- 서울시, 천일에너지‧대우건설‧두나무‧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동행정원업무협약

- 천일에너지의폐자원 활용한 정원, 대우건설의 자연 소재로 쉼을 구현한 정원

- 두나무‧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, 누구나누리는숲과정원을모티브로한‘세컨포레스트’ 전시

- 시, “지속가능한정원도시서울조성을위해다양한협력사업지속추진”

□ 서울시가 천일에너지, 대우건설, 두나무‧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각각

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

가 열리는 보라매공원에서 각 기업의 특성을 살린 정원을 선보인다고

밝혔다.

○ 이번 협약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에 정원 조성을 위한 것으

로, 탄소배출 저감을 비롯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

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.

□ 천일에너지는 폐자원을 재해석해 ‘사라졌던 것들’이 다시 정원으로 재탄생

되는 의미를 담았다.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정원

의 모델을 제시하고, 혁신적인 정원 공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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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천일에너지는 오랜 시간 축적해온 폐기물 자원화 기술과 재활용 소재

기반의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, 인간과 자연의 공간 속에 스며드는 과

정을 감각적으로 풀어낼 예정이다.

□ 대우건설은 숲 정원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도심에서 누리는 힐링 타

임을 선사할 예정이다. '돌과 빛의 숲' 정원은 자연의 소재와 방식을

활용해 나선형 구조로 조성되어 도심 속 고요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

다. 일상의 공간 바로 곁에 있는 순수한 자연이 마치 경계를 허문 듯

한 숲정원의 모습을 보여준다.

○ 방문객들은 숲이 전하는 감정의 흐름을 따라, 생명의 활력을 느끼는

'일상의 환희', 내면의 고요함을 마주하는 '시간의 결', 자연과의 교

감 속에 사색하는 '은유의 풍경',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'관조하는

삶', 자연 속에서의 조화로운 휴식을 체험하는 '함께하는 즐거움'의

다섯 가지 경험을 통해 일상 속 특별한 쉼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.

□ 두나무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현된 두가지

정원을 만나볼 수 있는 ‘세컨 포레스트: 디지털치유정원’를 선보인다.

‘누구나 누릴 수 있는 숲과 정원’을 모티브로 한 미디어 파사드에 소리,

향기 등 감각적인 연출을 더해 실제 숲에 온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.

○ 디지털 기술을 통해 도심 속에서도 ‘시·공간적 제약없이 누릴 수 있

는 숲과 정원’을 구현하고, 박람회 방문 관람객에게 도심 속 공원에서

정원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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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“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어느해보다

풍성한 볼거리,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시민대축제가

될 것이다”라며, “서울시는 앞으로도 정원도시로서 지속가능한 환경을

만들기 위한 뜻 있는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”이

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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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협약식

’25. 4. 14.(월) 협약식
(왼쪽부터 천일에너지 박상원 대표,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)

’25. 4. 22.(화) 협약식
(왼쪽부터 대우건설 김정훈 임원,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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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5. 4. 24.(목) 협약식
(왼쪽부터 국립정원문화원 한동길 원장, 두나무 이석우 대표이사,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)


